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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에 산재해 있는 색은 인간의 의지에 따라 의도적으로 선택되고 이용되면서 하나의 상 

징성의 위력을 지닌다. 이는 단순한 색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의미를 전달하는 매개체의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각 민족, 시대에 따라 선호하는 색상이 다양하지만 여러 색상 중 검정 색은 특히 

패션 연대기를 지배해온 색상이라 할 수 있다. 의복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 

소인 색채의 관점에서 볼 때 옷을 매개체로 한 검정 색은 착용자의 특정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에 옷 자체의 역할보다 더 효과적인 색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패션에 있어서 검정색 

드레스를 복식사를 통해 고찰함으로써 검정 색의 미적 가치와 디자인의 요소인 색채로 활용도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초기에 검정 색은 일반적으로 가지는 부정적인 상징적 의미가 부각되어, 상복과 사제나 성직 

자의 의상에 사용되었으며, 유럽에서 패션을 인식하기 시작한 15세기 무렵에 와서야 검정 색에 

대한 미적인 흥미를 가지기 시작하면서 검정 색 의상이 본격적으로 착용되기 시작했다.

15 세기에 버건디의 공작 필립(1419〜67년에 다스림)이 검정 색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장례 

식 때 입을 수 있는 섬세한 모양의 현대식인 옷을 만들었다」

검정 색 옷은 16세기에서 17세기를 걸쳐 스페인 귀족층의 드레스로 자리를 굳혔고 17세기 네 

델란드에서는 고급 층의 부르주아 계층에 의해 사랑을 받았다.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는 유럽 

과 미국에 있는 소수의 벨 에포크(Belle Epoque) 의 우아한 여성들에게 비밀 같지 않은 무기가 

되기도 했다.

검정 색 옷감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18 세기 이전 것은 당시 완전한 검정 색을 얻기 위 

한 자연적인 염색과 재료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당시의 검정 색은 꽤 드물다. 1850년대에 소개 

된 인공 염색이 부식성이 있는 자연적인 염색을 대신하면서 검정 색 옷이 늘어났다. 19세기말에 

여자들은 검정 색 옷 속에 몸에 꼭 맞는 코르셋을 입고 한껏 멋을 부렸다. 20세기에는 염색 방법 

과 재료들이 넘쳐 나면서 여러 가지의 검정 색이 나오게 되었고 또한 모든 직물들이 염색이 가능 

하고 빛의 반사를 이용한 여러 가지의 방법이 그것을 가능케 했다. 주름, 루슈, 누빔과 같은 기 

술들이 또한 색의 다양성과 함께 나타났다.

제 2차 세계 대전동안 주로 여자들은 유니폼, 전쟁에 관련된 직 업 또는 전쟁시의 옷으로 통일 

되는 반면에 패션계에서는 검정 색의 옷감이 부족함으로 검정 상복은 장례식 때에도 드물었고 

여자들은 검정 색의 옷이 유행되었다. 1950년대 칵테일 파티나 이른 저녁 모임에서 작은 검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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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스는 지배적이었다.

검정 색은 1981년에서 1982년에 이르러 고급 패션의 영역에 퍼졌고 모든 다른 시장에도 급속 

히 퍼져 나갔다.

패션에 있어 검정 색의 옷, 특히 검정 색 원피스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로 없어서는 안될 세계 

적인 옷이 되었다. 디자이너들은 검정 색만이 가지고 있는 선의 효과와 힘을 사용해 왔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검정 색 드레스의 각별한 역사를 고려하여 항상 그 선을 살리고 계속적으로 그 

역할을 해왔다. 지난 오 백년 동안 검정 색 옷은 장례식 때는 물론 종교적 학술적 법적인 행사 

옷으로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패션의 우월성을 지켜왔다.

검정 색 옷을 입은 여성은 경건하게, 날씬흐］■게, 유혹적으로, 또는 마녀같이 보이기도 한다. 이 

러한 독특한 미적 특성으로 인해 검정 색은 패션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색상으로 인식되어 왔으 

며, 조형적 디자인의 요소인 색채로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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